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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의 어린 시절부터 1979년 권좌에서 물러날 때까지의 

일대기로서 팔레비와 그의 아름다운 부인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서술된 글이다.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는 허약하고 가난한 현대 이란에 고대 페르시아의 영광을 회복

시키기를 꿈꾼 국왕이었다.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는 거의 40년 동안 국내의 적들과 

적대적인 러시아, 약자를 괴롭히는 ‘친구들’인 영국과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교육 확

대, 국가 번영, 여성 해방, 현대적인 의료를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가 자신의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적들을 위협, 투옥, 처형하기도 했지만 그 수는 정적들이

나 언론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적었다. 그의 치세는 철저한 토지 개혁을 실시하

여 교육받는 중산층의 수를 확대하고 더 번영시켰다. 이후 나타난 더 잔인하고, 더 억

압적인 이슬람 정권보다 그의 치세는 덜 억압적이고 언론의 자유가 더 보장된 시기였

다. 그가 축출된 것은 잔인한 폭군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을 억압하는데 군사력을 

사용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1978년 후반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이 호메이니 세

력에 대항하는데 동참하자고 했지만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는 왕위를 장악,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을 살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것이다.

오늘날의 이란을 위해 가장 옳았던 것은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 치하에서 고대 문명

의 살아남은 흔적들을 추적할 수 있게 된 것과 근대화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던 것

이다. 반면 가장 잘못된 것은 호메이니, 그를 추종하는 광신도, 기회주의자, 외국인 혐

오자들이 이전의 업적들을 망쳐버린 것이다. 




